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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시장의 수익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는 전문가는 없을 것이다.

석유화학은 오랫동안 올레핀, 폴리올레핀, 아로마틱, 스타이렌계 폴리머가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이면서 극단적인 불황

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한꺼번에 모든 부문이 무너져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4년 들어서도 상반기에는 에틸렌, 프로필렌 뿐만 아니라 아로마틱, 폴리올레핀 대부분이 강세를 나타내 올레핀 및 

아로마틱이 호황을 누렸고 폴리올레핀은 올레핀 강세에 따라 수익성이 좋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모습을 나타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중국경제의 경착륙 기운이 팽배해지고 셰일가스 및 셰일오일 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폭락세로 전환되면서 올레핀 시장이 악화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폴리올레핀마저 폭락세를 지속해 올레핀 계

열의 수익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BTX도 상반기까지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강세를 지속하던 미국가격이 폭

락하고 국제유가 폭락이 겹치면서 아시아 가격이 연일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P-X 신증설 홍수까지 겹침으로써 밑바

닥을 기는 신세로 전락했다.

문제는 최근의 폭락현상이 일순간의 공급과잉에 연유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시장재편에 동반된 양상이어서 2015년

에도 중국경제가 급격히 호전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중국도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고도성장 정책을 버리고 모든 정책의 초점을 부패척결에 맞추고 분배정책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어 당분간 중국경제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100% 없다고 판단되고 있다. 중국은 저성

장이라고는 하나 아직도 6-7%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어 10% 

수준의 성장을 기대한 것 자체가 

순진한 생각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라고 평가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중동의 

급격한 신증설과 중국의 자급률 

상승이 본격화되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는 점에서 미국의 셰일가스 붐까지 겹침으로써 최악의 국면이 조금 앞당겨진 느낌이 있을 뿐이다.

결국,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지 못하고 고부가가치화하지 못한 채 범용제품 생산에 매달리고 있는 석유화학기업들은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경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호전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가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사업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롯데케미칼은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성장을 거듭해도 부족한 판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

지 못하고 범용제품 생산에 매달리고 있으며, 폴리에스터 체인의 심각한 침체까지 겹쳐 수익성 악화를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LG화학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 점은 인정되나 2차전지 시장이 예상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석유화학도 

고부가가치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한화케미칼 역시 태양광 등으로 다각화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기대가 기대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일본 화학기업들이 2차전지, 태양광 소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범용제품 생산에서 철수한 이유를 다

시한번 되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백송칼럼

롯데케미칼,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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